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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이란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법원

에 공탁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양형에서 참작되도

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

 ​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탁법 제5조의2에서 형사공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를 제외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

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라고 합니다.​

 

참고로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판부가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형사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공탁에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서면은 

기소유예를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공탁물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기소유예 제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과 손해배상 민사소송과의 관계>​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피해자가 가해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1) 이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공탁금만큼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즉 가해자는 공탁금은 공탁금대로, 손해배상금

은 손해배상금대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

2)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다 받고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금회수청

구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18920 판결 [공탁금회수청구동의의사표시] 참조}.​

형사공탁을 하는 가해자는 이러한 리스크(또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시>​

 

사례 1) ​

 

피고인 A가 형사재판 중 2천만원 공탁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음 > 피고인 A 최종적으로 유죄 > 이

후 피해자가 가해자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음 > A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음​

 

사례 2)​

피고인 B가 형사재판 중 5천만원 공탁 >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하지 않음 > 피고인 B 최종적으로 유죄 >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1억원을 받음 > B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금회

수청구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공탁금 5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